
한농공 정읍시사, 저수율 92%…영농철 차질

없는 농업용수 제공

이달 23일부터 본격적인 영농 급수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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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제철 기자

(전북=뉴스1) 박제철 기자 =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'2024년도 물관
리 현장설명회'를 개최하고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.

물관리 현장설명회에서는 조광식 수자원관리부장이 ’2023년 물관리 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
추진계획'을 설명하고 수리시설감시원 99명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'2024년도 물관리 현장설명회'(공사 제공)2024.4.19/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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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지사는 현재 지사 관내 29개 관할 저수지의 저수량이 92%, 섬진강댐 저수량이 80%, 3억 800
0만톤으로 올해 영농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며, 4월 23일부터 정상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
획임을 밝혔다.

이건국 지사장은 “지난해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과 수리시설감시원분들의 협조와 도움
으로 가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”며 “이번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통해 올해도 차질 없는
영농활동을 지원해 농어촌공사의 비전을 농업인들과 함께 공유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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